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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11월 22일, «Komsomolskaya Pravda»

2018동방경제포럼 기간 확정
제 4회 동방경제포럼은 2018년 9월 6~7일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9월 5일에는 포럼 청소년의 날 행사가 있다. 

2018동방경제포럼 조직위 첫 회의에서 트루트녜프 부총리는 도시 인프라, 블라디보스토크 
호텔들, 포럼 행사장 준비와 관련된 여러 지시사항들을 전달하였다. 21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지기로 카노 국제 유도 토너먼트, ‘극동의 거리’ 전시회와 같은 문화 및 체육 
행사일정과 관련된 지시도 있었다. 포럼 공식 일정에서 극동 인적자원 개발을 다루는 
행사 부분을 강화할 것도 언급이 되었다. 

https://www.kp.ru/daily/26761.4/3791253/

2017년 11월 15일, RIA News

남아공 방문단 동방경제포럼 첫 참석 결정
남아공 광물자원부 즈바네 장관과 사업가들이 2018동방경제포럼 참석 의향을 밝혔다.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 남아공 방문 일정 중 러시아 극동에서의 투자 및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아공측이 참석 의향을 전달하였다.  

https://ria.ru/world/20171115/1508829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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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일, forumvostok.ru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러중 관광포럼 진행
러시아와 중국은 2018동방경제포럼의 특별 세션에서 특정 프로젝트들과 극동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가능성을 포함한 관광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행사에 
관광분야의 대규모 민간 투자자들과 러시아 관광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forumvostok.ru/news/v-ramkakh-vef-2018-sostoitsya-rossiysko-kitayskiy-turisticheskiy-forum

극동 국가정책 

2017년 11월 24일, «Kommersant»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투자자 지원센터 설립

센터 설립과 관련된 합의는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이루어 졌다. 한국 투자자 지원센터는 
경제분야 기관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다. 올해 말까지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핫라인도 운영된다. 

https://www.kommersant.ru/doc/3476165

2017년 11월 13일, RIA News

모스크바 ‘극동의 날’ 전시회 행사 일정 확정

행사는 ‘동방으로 눈을 돌리는 러시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한 ‘발다이’ 토론회를 
포함한 여러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장관들은 2025년까지 지역 사회발전도를 
높여줄 조치들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모스크바 대학들에서는 극동에 대한 강의들이 있을 예정이다. 극동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투자자들은 극동연방관구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전시회 진행 중 생중계로 몇몇 산업체들의 개업식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12월 8~16일간 진행된다. 공식 일정 행사들은 12월 14~16일간 진행된다.

https://ria.ru/society/20171113/1508665684.html

2017년 11월 9일, RBC

블라디미르 푸틴: «극동의 발전은 러시아에게 있어 21세기의 최우선 국가과제»

11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 25회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대통령이 기사를 집필하였다. 

푸틴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아태지역 경제활동체계로 통합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러시아 지역의 투자매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조치, 러시아 산업체를 국제 생산망에 합류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극동의 발전은 
러시아에게 있어 21세기의 최우선 국가과제이다. 극동에 ‘성장지역’을 조성하고 대규모 
천연자원개발 추진, 첨단기술분야 지원, 인적자원, 교육 및 보건에 대한 투자, 경쟁력 
있는 과학연구센터 설립이 거론된다.”고 하였다.  

https://www.rbc.ru/politics/09/11/2017/5a038ff89a7947f5a1b27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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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경제

2017년 11월 22일, «Interfax»

극동 발전 투자액 3조 3000억 루블 돌파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은 러시아 상원 정무논의시간에 이러한 규모의 투자액은 2025
년까지 1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950개 이상의 투자프로젝트들의 총합이라고 
밝혔다. 현재 73개 산업체는 이미 가동되었다. 2020년까지는 280개 산업체가 가동되고 
가공산업, 물류센터, 농산업이 포함된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888297&p=5

2017년 11월 13일, «Rossiskaya Gazeta»

연해주 수산물 경매시장에 11억 루블 투자

중국 및 한국 기업들이 극동 수산물 경매시장 조성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중국국가개발은행은 프로젝트에 10억 루블을 투자하고 한국 DNG Global Co. Ltd은 1억 
루블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https://rg.ru/2017/11/13/reg-dfo/v-aukcionnyj-rybnyj-dom-v-primore-vlozhat-11-mlrd-rublej.html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11월 21일, «Komsomolskaya Pravda»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업 클러스터는 연해주에 들어서고 기계실과 가공라인으로 구성된 산업동, 
냉장창고, 생선 찌꺼기 가공라인을 포함한다. 제 2단계에서 연간 2만톤 생산능력을 
갖춘 냉동 반가공품 생산공장, 양식업계를 위한 어분사료공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제 1단계는 2019년 말까지 완공예정이고 제 2단계는 2021~2022년 사이에 가동된다. 
https://www.kp.ru/online/news/293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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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oscongress.org


